밴쿠버 주택 시장의 중국인 바이어들
 현재 밴쿠버의 주택시장은 중국 본토에서 온 부유한 바이어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본토의 주택 시장 상황을 보면 2010년에 Beijing의 집값이 28%, Shanghai의 집값은 26% 올랐으며 중국 내의 70개 주요 도시의 집값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주택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중국인들이 해외 부동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교육제도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있는 밴쿠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바이어들은 밴쿠버 웨스트 지역 중에서도Arbutus, Dunbar, Kerrisdale, MacKenzie Heights, Point Grey, Quilchena, Shaughnessy,  Southlands  지역 등을 선호하는데, 이는 이 지역에 좋은 공립학교와 유명 사립학교들이 있고, 바닷가가 가까이에 있으며 또한 763 헥타르에 달하는 Pacific Spirit Regional Park 등으로 인한 뛰어난 자연 환경, 거기에다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가 있어서 교육 및 문화 환경이 우수하고 또한 다운타운과 특히 공항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Richmond 에서 멀지 않은 지역적인 장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중국인들이 이 지역의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데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Westside Tom Gradecak Realty팀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만 약 50건 정도의 단독주택 매매를 하였고, Royal Pacific Realty의 Winnie Chung 부동산 팀은 구정 연휴가 있었던 금년 2월에만 21건의 주택 매매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한 중국인 리얼터는 팀이 아닌 한 개인으로 금년 2월과 3월 20건이 넘는 거래를 성사 시켰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단독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2,343,531 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가격을 고려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이 지역에서 주택 거래 대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캐나다 전체 투자 이민자 중 약 55%가 British Columbia 주를 선택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BC 주를 선택한 투자이민자의 69%에 달하는 3,779건의 투자 이민자들이 중국인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이민 중국인들이 밴쿠버 주택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등장하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인 들이 싫어하는 4자를 자기 집의 주소에서 빼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로 통용되고 있는 8자를 집 주소에 집어 넣기 위해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밴쿠버시의 한 담당자는 예전에 불과 한 달에 8-9건에 달하던 이러한 주소 변경 신청이 금년 3월에는 25건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매매하기 위해 리스팅을 하면서 주소가 중국인 바이어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듯 합니다. 
 한편 밴쿠버 웨스트 지역에 편중되던 중국인들의 관심이 근래 웨스트 밴쿠버로 이동되었는데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단독 주택 매물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가격 또한 크게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웨스트 밴쿠버 지역의 대부분 단독 주택들이 산을 뒤로하고 앞쪽으로는 남향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 바로 이러한 형상이 중국인 들이 선호하는 풍수에 잘 맞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3월 일본의 재난 이후 많은 중국인 바이어들이 리치몬드에서  메트로 타운 근처의  버나비 사우스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Polygon은  메트로타운 근처의 부지에  42층 고층아파트인 Chancellor를 분양하였는데 분양 2일 전부터 사전에 등록한 바이어들에게 배포한 400번 까지 의 번호표 중에서 300번이 넘기 전에 245채의 아파트가 당일 날 전부 분양되었고 물론 이들 바이어의 95% 이상이 중국인 바이어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에서는 1986년 밴쿠버 엑스포와,  1989년 천안문 사태 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우려한 홍콩 사람들의 밴쿠버 이주 이후 현재 본토의 중국인들의 밴쿠버  대거 유입 현상을 “제 3의 유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중국 리얼터들은 적어도 향 후 5년 간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밴쿠버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과연 이 들의 전망대로 앞으로 부유한 중국인들이 계속 밴쿠버에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할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